
<2012년 8월 28일 화요일 새벽 잠언> 중요 잠언

1. 주님은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시고, 실제로 존재 세계를 보여 계시하기도 하

신다.

2. 꿈에 환상체로 꾸며 보여 주기도 하고, 꿈에 그 사람의 혼체를 보여 주기도 

하고, 꿈에 실제 그 사람을 그같이 꾸며 보여 주기도 한다.

3. 꿈속에 혼체도 보이고, 영체도 보인다.

4. (중요) <혼체>는 육체와 같이 존재한다. 곧 자기 육체를 쓰고 영적 현상으

로 형체를 이루며 존재한다. 그러나 <영체>는 육체를 벗어나도 자체로 형체가 

있다. 고로 영체는 육신이 있는 영체도 있고, 육신이 죽어서 없는 영체도 있다.

5. 자기 영이 성장하여 영 급이 높아져야 영의 세계를 분별한다.

6. 육계에는 육신 한 존재체이지만, 영계에는 여러 형체가 있다.

7. 쪼개서 봐야 제대로 안다.

(21번 잠언을 이해시켜 주겠습니다.)

8. 성자도 근본은 본체 한 분이시다. 그러나 수십 가지로 나타나신다. 대역으

로 환상체로 나타나 행하신다. 본체가 직접 못 나타나시니 상황에 따라 대역으

로 나타나신다. 이 세상에서는 성자가 육을 가진 분체를 중심해서 나타나신다. 

그러나 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쓰고 나타나기도 하신다.

(더 이해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9. 어느 때는 성자 주님이 꿈에서 여자로 나타나 대역을 하며 이와 같이 이러

하다 하시고, 어느 때는 어떤 선생으로 나타나 가르쳐 주시고, 어느 때는 운전



사로 나타나서 행하시고, 어느 때는 산으로 나타나시고, 어느 때는 거지로 나

타나서 행하신다. 상황에 따라 깨우쳐 줄 자를 깨우쳐 주기 위해 때마다 여러 

대역으로 나타나신다. 어느 때는 천사로, 어느 때는 부모나 형제로 나타나 뜻

을 알리기도 하신다. 모두 쪼개서 풀어야 된다.

10. 성자가 사람과 각종 만물을 쓰고 나타나시고, 혹은 성자가 영들에게 지시

하여 하게 하시고, 혹은 환상을 보여 깨닫게 하신다.

11. 주님은 <낮>에는 우리 뇌에 말씀을 보내어 깨닫게 하시고, 각종 만물과 

사람을 통해 깨닫게 하신다. 그러나 <밤>에는 꿈이나 혼적 세계에서 혼체로 

깨닫게 하신다.

12. 월명동도 꿈에서 보면, 혼적 상태에서 자기 혼체가 보기 때문에 육의 현실

과는 달리 보인다.

13. 혼적 상태에서 육계의 것을 보면 달리 보인다.

14. 똑같은 사람도 혼계에서 보면 육신같이 안 보인다. 달리 보인다.

15. 육체 다르고 영체 다르다.

16. ‘육’은 늘 봐도 별다른 것이 없다. 그러나 ‘영’은 육신이 행한 것으로 인해 

그 형체가 형성되어 있기에 빛나는 영도 있고, 착하고 예쁜 영도 있고, 거지 

같은 영도 있고, 젓가락같이 마른 영도 있고, 마귀같이 생긴 영도 있고, 짐승으

로 변한 영도 있고, 뱀이 된 영도 있다. 육신 행한 것의 대가로 그 형체가 형

성되어 각각 빛나는 영도 있고, 거지 같은 영도 있고, 젓가락같이 마른 영도 

있고, 마귀같이 생긴 영도 있고, 짐승으로 된 영도 있고, 뱀이 된 영도 있다. 

17. 자기 육신의 마음·정신·생각·행위에 따라 혼체가 달리 보인다. 고로 사람마

다 혼체가 달리 보인다. 영적 세계인 꿈의 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면,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의 행위의 상태가 그대로 혼체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18. 자기 영 급대로 보게 된다. 차원이 높은 영은 차원이 낮은 영을 볼 수 있

지만, 차원이 낮은 영은 차원이 높은 영을 못 본다. 다만 차원이 높은 영이 빛

나는 정도는 보기도 한다.

19. 영 급이 높고 차원이 높은 영은 자기는 다른 영의 속을 보지만, 자기 영은 

다른 영이 못 보게 가리기도 한다. 급수대로 행한다. 


